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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Is on a Christmas Spending Sp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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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선택: 추경과 부채 사이 

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가 연간 2조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금리가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재정지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 태평양 국가 등을 지원하는 자금을 비롯한 1,060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 추경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슈머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공화당 의원들은 강경한 

국경 안보 법안 없이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이 추진한 어린이 돌봄, 자연 

재해, 초고속 인터넷 등을 위한 5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불과 몇 달 전, 부채 한도 협상 당시 의원들은 다른 태도를 취했었다.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에서 

의회는 부채 한도를 2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간 세출을 정해진 수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긴급사태”로 지정된 지출에 대해 특별 면제를 부여했다.

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이든과 상원 의원들은 새로운 지출 상한을 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안된 총 1,6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재정지출은 원래 예산 합의에 따라 2024년에 합의한 이론적 절감액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는 의회가 9월 단기 지출 연장에 몰래 투입한 16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고려하기도 

전의 일이다.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30년간 약 12조 달러를 긴급 재정지출에 사용하도록 지정했다. 이는 의료 

지원 및 보훈 프로그램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의회가 이런 예산 허점을 통해 지출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0달러 중 1달러는 긴급 재정지출로 지정됐다. 이미 채권 보유자들은 재무부의 자금 조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 오랜기간 동안 더 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에 대응하여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높은 부채는 실제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미국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의 무책임한 긴급 지출의 증가는 역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긴급 재정지출이 정당할 수 있지만, 의회는 편협한 우선순위를 가진 성급하고 과도한 긴급 재정 지출을 피해야 

한다. 긴급 재정지출은 필요하고, 갑작스럽고,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비영구적인 상황에 대응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현 미국 의회는 순전히 편의를 위해 초과 지출을 부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긴급 자금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상충 절충 고려 사항을 

우회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미국이 직면한 재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지난 30년 동안 긴급 재정지출은 총 부채 중 43%를 차지하여 26.8조 달러 부채 총액 중 11.6조 달러에 

이른다.

현재 미국의 연간 적자는 수조 달러에 달하고, 이자율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크리스마스 긴급 재정지출 계획을 세우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크리스마스 긴급 지출은 미국의 지속 

불가능한 예산 흐름을 더욱 악화시키고,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자로의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훼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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